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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2. 29.(목)

중앙대학교병원 중증·응급 비상진료 
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

- 조규홍 제1차장,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-

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(보건복지부 

장관)은 2월 29일(목) 오전 10시 중앙대학교병원(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)

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

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. 

  중앙대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15년간 서울서남권역에

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,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

급의료센터에 집중되던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국민들의 원활한 

응급의료서비스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.

 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

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별 이송지침 적용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

20일부터 시행 중이다. 또한, 종별 기능에 적합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

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

마련할 계획이다. 

  조규홍 제1차장은 “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, 현장에 

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라고 말하고, “정부

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

집중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 

  한편,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·오프라인을 

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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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(유선) 복지부 콜센터(129), 119구급상황관리센터(소방청),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및

심평원(1644-2000)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

(인터넷) 보건복지부, 시·도(보건소)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응급의료포털

(www.e-gen.or.kr) 등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(App) 등을통해안내

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지연 (044-202-2530)

공공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배기현 (044-202-25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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